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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.19.(수) 오전 웬디 셔먼(Wendy R. Sherman) 

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,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와 

함께 이란·우크라이나·미얀마 상황, 공급망 협력 등 주요 지역 정세와 

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. 

□ 양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, 

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

모든 방안에 열려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하였다. 

□ 아울러, 양 차관은 이란, 우크라이나, 미얀마 등 주요 관심 지역의 

최근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. 

  ㅇ 최 차관은 1월 초 비엔나 방문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란핵합의

(JCPOA)의 복원과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계속

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고, 셔먼 부장관은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

공감하며 우리의 관련 협력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.

  ㅇ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관련 최근 상황을 설명하였고, 최 

차관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미측의 

노력을 지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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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 양 차관은 미얀마 사태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

우려를 공유하고,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

사회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1.15.(토)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4일 만에 가진 오늘 

통화에서, 양 차관은 올 해에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한미 간 

호혜적·포괄적 협력 및 동맹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

하였다.

※ 최근 한미 양국은 금일 한미 외교차관 통화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통화

(1.15), 북핵수석대표 통화(1.5, 1.11), 차관보 통화(1.12) 등 고위급 협의를

연쇄적으로 진행. 끝.


